
구라보의 당면 사업전략 - 생산공장은 

상품가치의 창조거점 

 

구라보의 면·합섬사업부에서는 일본 내에 있는 공장을 상품가치의 창조

거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부가 규정하고 있는 “공장이 창조해 낼 

상품가치”란 상품의 “창의성”과 “품질”을 뜻한다. 구라보의 경영진들은 일본 

내의 공장에게 참신하고 우수한 상품의 가치를 창조해 내는 거점이 되게 끔 

명확한 메시지(message : 의지, 뜻)를 기회있을 때마다 전달하고 있다. 

 

◎ 글로벌한 품질기준으로 고객인증 확립 

일본의 면방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해외 이전으로 축소되고 있던 1996년에, 

구라보는 시고꾸(四國)에 도꾸시마(德島)공장을 새로 만들고, 회사 내뿐만 아

니라 면방업계에 대하여는 “구라보는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도 살아남을 

회사”라고 발표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생산공장을, 단순히 상품만을 제조하

는 거점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우수한 상품의 가치를 창조해 내는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전 사원의 컨센서스(consensus : 일치된 의견)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2002년부터 매달 한번씩 면·합섬사업에 관련된 영업직원과 공

장의 신상품개발 담당자와의 회의에서, 공장장을 총책임자로 하고 각 공장의 

특성을 살린 신상품개발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또한 구라보는 

고객이나 소비자들이 구라보제품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제품

에 대한 독자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인 “구라보·스텐더드”를 1년 만인 작년

(2002년) 말에 만들었다. 이 스텐더드에는 품질관리 매뉴얼(manual : 안내서), 

품질기준 등 여러 관련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면·합섬사업부가 관장하고 있는 6개 직영공장의 기술자 대

표와 과장급, 그리고 본사의 기술진을, 구라보의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

국의 봉제공장에 출장을 보냈다. 그리고 구라보가 정한 “구라보·스텐더드”

의 품질수준이 틀림없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토록 하였다. 앞

으로는 과장급뿐만 아니라 생산현장 담당자도 출장을 보내, 글로벌한 시야를 

가진 인재를 많이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사를 1년에 1∼2번 

정도 계속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구라보·스텐더드”는 매뉴얼을 겨우 만든 단계이며, 2003년 중에는 이 작

업을 완성시키려 하고 있다. 최종 목표는 “구라보·스텐더드”에 합격된 제품

은 모든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 국내외 20개 거점의 그룹력을 결집 

구라보의 오사카에 있는 본사는 작년 10월에, 도쿄지사는 금년 1월에 기술

부의 체제를 재편함으로써 앞으로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고객들

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본사의 기술부는 매일 매일의 공장 생산을 컨트롤하는 제조과(製造課), 중

기(中期) 개발을 목적으로 한 개발과, 그리고 고객의 기술적인 문제를 관리하

는 기술과의 3개 과로 재편하였다. 기술과는 영업과 긴밀한 연락으로 고객의 

요망사항을 공장에 즉시 반영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의 콤플레인(complain), 

애로나 의견, 클레임(claim)까지도 처리하게 되어 있다. 

도쿄의 기술부에서는 1월 1일자로 마케팅 요원들과 기술 요원들의 혼성팀

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일즈·서포트·그룹을 만들었다. 기술요원들은 영업요

원들과 함께 고객을 찾아다니면서 요망이나 불편사항을 처리하면서 신상품

개발을 위한 정보도 수집하게 되어 있다. 



2002년도 하반기의 기술부 사업목표는 ①세일즈·서포트·그룹의 결집된 

힘을 발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적지(適地)에서 생산하여 적지에서 

판매하는 “적지생산, 적지판매 체제”를 확충하고, ②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기술서포트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③도쿄 마켓의 확대, 그리고 ④인

재육성이라는 4가지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이다. 

구라보의 면·합섬사업부는 일본 내에 6개의 직영공장이 있고, 이 사업부

와 관련이 있는 회사가 일본 내에 6개사, 해외에 8개사가 있어 도합 20개의 

거점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20개의 거점을 유기적으로 결집시켜 그룹의 힘

을 발휘케 하려고 하고 있다. 그룹력의 기본은, 용도가 다양한 범용품(汎用

品)은 해외에서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차별화된 고급 또는 신상품은 일

본 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해외 회사는 독립법인으

로서 자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제까지는 해외 회사는 본사가 필요하면 현지에서 수시로 독자적으로 이

용하는 정도였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사와 연결(連結)하여 사업의 실적을 

올려야 할 시대가 되었다. 면·합섬사업부는 책임지고 해외 관련회사와의 계

약으로 항상 일정량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사업을 연결하여 업적을 관장

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서포트도 향상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이 점

차 추진될 것이며, 트러블이 발생하면 즉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라보·스텐더드”를 해외 공장에도 적용시킬 수 있

게 할 것이다. 

 

◎ 제조와 판매가 긴밀하게 제휴 

일본 내에 있는 6개 직영공장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외에서는 

만들 수 없는 고급 품질의 신상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QR(Quick Response : 



생산·판매의 신속대응)의 새 지침을 실천하며, 각 공장의 특성을 살려 공장

의 이름이 고객들에게 각 공장 고유의 브랜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십년 전부터 제조와 판매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회사가 발전할 수 있

다는 말이 있었지만 제조를 담당하는 기술자와 판매를 맡고 있는 영업원은 

업무의 성격도 판이하고, 이해관계도 상반되는 면이 있어 잘 이루어지지 않

았었는데, 지금은 공장장의 책임 하에 생산담당 기술자와 판매를 맡고 있는 

영업원으로 구성된 “개발 프로젝트”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두 그룹간의 벽

이 없어지고 공장의 조업책임은 영업이 지게 되었다. 영업원들은 고객으로부

터 끊임없이 주문을 받아와야만 공장이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영업원도 자

주 공장에 드나들게 되면서 공장 출입을 당연시하게 되었다. 

2년 전에 캐주얼용 후염(後染) 옷감의 수출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프로

젝트EX”팀을 만들고,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데님을 포함한 수출액

이 2002년도에는 49억엔으로 증대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브랜드들이 이 수출

품을 많이 채용할 것으로 보여 거의 예정대로 수출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에서 이들 소재로 만든 제품에 관한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 일

본 내에서의 판매에도 참고가 되고 있다. 

한편 구라시끼(倉敷)섬유가공, 구라보·어패럴, 구라보·텍스타일의 3개 관

계회사가 공동으로 작년 12월초에 샹하이에 주재원 사무소를 임시로 오픈하

여 금년 3월부터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 목적은 ①구라보나 관

련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의 거점 

②장차 중국 내 시장에서의 판매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③중국에

서 생산된 제품을 일본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으로의 수출시장 조사 등의 업

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일본의 방직가공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할 계획은 전혀 없으며, 

장차 어떤 유리한 계기가 있으면 현지 기업과 여러 형태로 제휴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